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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 회화 : 거의 푸르른(Layered Painting : Almost Blue)》 

 

Layered Painting 100-113, 2024, Acrylic on canvas, 160x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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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개요 

 

학고재는 4월 15일(화)부터 5월 17일(토)까지 장승택(b. 1959, 고양) 개인전 《겹 회화 : 거의 

푸르른(Layered Painting : Almost Blue)》을 연다. 푸른색을 중심으로 한 회화 작품 20여 점이 출품된다. 

작가의 대표 작업인 ‘겹 회화’ 시리즈를 조명한다.  

장승택은 색채의 물질성과 깊이를 탐구하고, 색면 회화의 개념을 확장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색의 중첩과 투명성을 활용해 새로운 회화적 가능성을 실험한다. 또한, 색을 감각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겹 회화’ 시리즈는 기존 ‘Poly Painting’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는 

작업이다. 원색의 한계를 넘어 다채로운 색감을 구현하는 개념적 색면 회화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푸른색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색채의 층위와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전시 주제 

 

‘그리고 어둠이 내리면 색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장승택은 ‘겹 회화’라는 개념적 회화 방식을 통해 색의 비물질성과 빛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신비로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회화를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감각과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매체로 바라본다. 색의 중첩을 통해 무형의 흔적과 흐름을 담아낸다.  

그의 작업은 색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형 붓을 사용해 아크릴 물감과 특수 

미디엄을 혼합한 안료를 얇게 칠하고, 이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화면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색은 

단순히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응하며 예상치 못한 색채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특정한 색이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미묘한 흔적을 남긴다. 중첩된 색의 층들이 유기적인 

흐름을 형성한다. 이는 마치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억, 감정이 켜켜이 쌓이고 흩어지는 

과정과도 닮아 있다.  

그의 작품에서 색은 화면 위에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관람자의 시점이나 조명에 따라 색의 

느낌이 달라지면서, 정적인 이미지가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장승택은 자신의 작업을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한 

색의 조합을 넘어서 존재와 기억, 그리고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번 전시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색을 통해 존재와 인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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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소개 

 

Layered Painting 30-21 

2024 

Acrylic on canvas 

90x70cm 

 

 

 

 

 

Layered Painting 100-106 

2024 

Acrylic on canvas 

160x130cm 

 

Layered Painting 150-29 

2024 

Acrylic on canvas 

220x170cm 

 

 

 

 

장승택의 푸른색은 단순한 색의 선택이 아니다. 시간성과 감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중요한 조형적 요소다. 그는 색을 통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기억과 정서를 자극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한다. 그의 작품 속 푸른색은 감각적인 효과를 넘어선다. 그리고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그의 작업 방식은 푸른색의 물리적 특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러 겹의 색층이 쌓이고, 투명한 색채가 화면 위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며 어우러진다. 화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마치 시간이 녹아든 

듯한 흔적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푸른색은 단순한 

표면적 요소가 아닌, 시간의 축적을 담아내는 도구가 된다.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시간적 경험을 선사한다.  

 

작품 속 푸른색이 자아내는 분위기는 깊고 사색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흘러내린 듯한 색채의 흐름, 중첩된 색의 레이어, 그리고 그 

안에서 미묘하게 변화하는 빛의 조화는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는 

정적인 회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움직임과 변화를 만들어낸다.  

 

장승택의 작품은 단순히 색을 감상하는 행위를 넘어, 색이 지닌 깊이를 

온전히 체험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시간의 흔적을 느끼고, 

내면의 감정과 마주하며, 색이 지닌 본질적인 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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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가 소개 

 

장승택은 1959년 경기도 고양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와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에서 회화과를 

졸업했다. 《겹 회화 : 거의 푸르른》(2025, 학고재, 서울), 《겹회화》(2021, 갤러리 예, 서울), 《레이어 

컬러스 페인팅》(2019, 송아트갤러리, 서울), 《色들》(2016, 갤러리분도, 대구) 등 다수의 개인전을 

선보였다. 주요 단체전으로 《단색화의 태도들: 완료에 정주하지 않는》(2024, 서보미술문화공간, 제주), 

《의금상경(衣錦尙絅)》(2023, 학고재, 서울), 《더 히든 마스터피스》(2022, 갤러리 BK, 서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2018, OCI 미술관, 서울), 《한국의 후기 단색화》(2018, 리안갤러리, 서울), 

《한국의 단색화》(2012,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등이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국내 주요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작가 약력 

 

장승택 

 

1959 경기 고양 출생 

현재 경기도 의정부에서 거주 및 작업 

 

학력 

1986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1989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5   겹 회화 : 거의 푸르른, 학고재, 서울 

2021 겹회화, 갤러리 예, 서울 

2019 레이어 컬러스 페인팅, 송아트갤러리, 서울 

2016 色들, 갤러리 분도, 대구 

 色들, 갤러리 데이트, 부산 

2013 P&C 갤러리, 대구 

2012 線들,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10 트렌스 페인팅, 갤러리 데이트, 부산 

 트렌스 페인팅, 갤러리 아트파크, 서울 

2008 트렌스 페인팅, 갤러리 분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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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스 페인팅, 가인 갤러리, 서울 

2003 갤러리 인, 서울 

2002 코리아 아트 갤러리, 부산 

2001 갤러리 예, 서울 

1999 카이스 갤러리, 서울 

1998 박여숙 갤러리, 서울 

1997 갤러리 시공, 대구 

1996 학천 갤러리, 청주 

1995 갤러리 아레아, 파리, 프랑스 

1993 갤러리 서화, 서울 

1990 최 갤러리, 서울 

1989 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알베르샤노 아트센터, 끌라마, 프랑스 

 

단체전 

2024    청(靑)의 언어, 아트프로젝트 씨오 갤러리, 서울 

          시대공명,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2023 의금상경(衣錦尙絅), 학고재, 서울 

2022 공명(共鳴)의 순간들2, 갤러리 두인, 서울 

 더 히든 마스터피스, 갤러리비케이, 서울 

2021 유토피아: 지금 여기, 갤러리비케이, 서울 

2020 트렌센딩 컬러스, 갤러리 이배, 부산 

2018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OCI 미술관, 서울 

 한국의 후기 단색화, 리안갤러리, 서울 

2017 임의의 지점, 아트비트갤러리, 서울 

2014 텅빈충만: 한국 현대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상하이 한국문화원; SPSI 미술관, 상하이, 중국 

 회화를 긋다, 갤러리 세줄, 서울 

2013 색, 일우스페이스, 서울 

2012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1 한.중.일 3국 현대미술전 우연히 만나다, 갤러리 사면공간, 베이징 

 포획된 공간,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10 재현된 밈, 비비스페이스, 대전 

 절제된 미학, 통인옥션갤러리, 서울 

 드로잉의 과정, 아뜰리에 70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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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이드 아웃, 봉산문화회관, 석 갤러리, 대구 

2009 페인티드 페인팅, 갤러리 아트파크, 서울 

2008 붓에 의한 회화: 붓이 떠한 회화, 분도갤러리, 대구  

2007 색.면.정신, 갤러리 토포하우스, 서울 

2006 열정+나눔, 갤러리 예, 서울 

 사각의 색채들, 갤러리 M, 대구 

 빛과 마음, 신 미술관, 청주 

2005 소나무, 파리-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 

 한국현대미술 조명, 갤러리 예, 서울 

 한국의 평면회화 어제와 오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3 플라스틱, 갤러리 아트파크, 서울 

2002 추상미술의 이해, 성곡미술관, 서울 

 차이와 공존, 노암 갤러리, 서울 

 캐미컬 아트, 갤러리 사간, 서울 

2001 한국미술 2001: 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광동미술관, 광저우 

 삼인행, 맥향화랑, 대구 

 예술과 공간, 갤러리 현대, 서울 

2000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 광주시립미술관, 경기도 광주 

 플라스틱, 박영덕 화랑, 서울 

 새천년의 지평, 갤러리 현대, 서울 

 비욘드 더 캔버스, 갤러리 인, 서울 

 윈도우 갤러리, 갤러리 현대, 서울 

 장승택, 도윤희 2인전, 갤러리 사간, 서울 

 회화와 조각: 장승택, 서정국, 갤러리 서화 서울 

1999 시간과 공간과의 만남: 삼차원 회화, 갤러리 예, 서울 

1998 매체와 평면, 성곡미술관, 서울 

 치유로서의 미술-미술치료, 성곡미술관, 서울 

 버전1, 카이스 갤러리, 서울 

 시몬의 다섯친구들, 갤러리 시몬, 서울 

 화랑 얼굴, 박여숙 화랑, 서울; 갤러리 시몬, 서울 

 붓에 의한 회화: 붓이 떠난 회화 전, 사이 갤러리, 서울 

1997 김상택, 정광호, 장승택, 학천갤러리, 청주 

 일본 앙데팡당 50회 기념특별전, 동경도 미술관, 동경, 일본 

1996 에꼴드 서울, 관훈갤러리, 서울 



 학고재 보도자료 2025. 04. 15 / 작성자: 이주연 

※ 이미지 및 텍스트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부탁드립니다.  

 

 

 플레이스 투 스페이스, 가인 갤러리, 서울 

 대구워크샵, 갤러리 시공, 서울; 갤러리 신라, 대구 

1993 작은 아름다움, 갤러리 웅, 서울 

 아뜰리에 소나무, 파리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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